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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야행(夜行)’은 문화재청에서
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한 문화행사
로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밀집된 근

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야로,�야
사,�야화,�야설,�야경,�야식,�야숙,�야시 등 8
가지 테마를 주제로 진행됐다.

야행은 근대문화유산과 어우러진 51가지의
다채로운 전시·공연·체험 프로그램을 통
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
드는 재미와 감동의 파노라마를 연출하며,
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
중심도시 군산의 진면모를 재확인하는 계기
가 되었다.�
이날 행사는 공군 군악대·의장대의 거리

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
군산의 과거사를 만담과 퓨전음악으로 전하
는 테마공연을 비롯해 시립예술단의‘일제
강점기 우리의 삶을 위로한 노래’등 군산야
행 개막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열렸다.�
개막식에 이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되

는 2km구간에 펼쳐진 군산야행 빛의 거리에
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
는 50개의 다양한 전시·공연·체험 프로그
램들이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.
특히,�해망굴 복원 전시·체험관,�근대문화

유산 스탬프투어,�동국사 산사음악회,�어린
이 탁류 거리퍼포먼스,�개항118년사 사진전
시회,�황실예복 전시회,�문화재 3D증강현실
어플리케이션 체험 등 역사를 배우며 즐길
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.�

행사기간 동안‘신흥동 일본식 가옥’,�‘동
국사’등 군산을 대표하는 17개소의 근대문화
유적지와 문화시설이 야간까지 무료로 개방
되었고 해당시설 안과 밖에서 펼쳐진 다채
로운 문화공연은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
거리를 제공했다.�

시에서는 행사시간(오후 6시부터 11시까
지)동안 집계된 방문객수는 11만9,500명으로
주간에 다녀가 집계되지 않은 관람 인파까
지 합하면 20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
것으로 파악되어 단일 문화행사로는 관람객
수가 가장 많은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 전했
다.�
한 관광객은“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

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재의 역사적
의미와 가치를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며 문
화유산의 소중함을 맘속에 간직할 수 있어
서 뜻 깊었으며,�길목마다 지루하지 않게 다
양한 전시·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여
져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”고
전했다.�
아울러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“이번 군산

야행을 통해 관광객들이 수탈과 항쟁의 역
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의 정취를
느끼며 미래의 희망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
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”고 전하며,�“앞
으로도 군산야행이 전국 최고의 야간형 문
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
력하겠다”고 전했다.�

/군산=장현기자

무더운여름밤,�근대문화흔적남아있는거리걷다

난해 특색 있는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기
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로
큰 호응을 얻었던‘군산야행(夜行)’이 지

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‘여름밤,�근대문화
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’라는 주제로 12만여명의
인파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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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로·야사·야화등
8가지테마주제로진행

해망굴복원전시·체험등
관광객들근대역사즐겨

‘동국사’등근대유적지
야간까지무료로개방

행사기간동안
11만9500여명이다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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